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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묘한 생물의 등장이다. 사람의 머리카

락,피부를가진부츠형태의꽃이하얀꽃밭

한가운데자리잡고있다.

호주에서활동하는작가패트리샤피치니

니의 ‘초원’ 풍경이다. 초원을 가득 메우고

있는 딱딱한 흰색 꽃들은 식물인지 동물인

지가늠할수없다.

한쪽에는 비디오가 상영된다. 두 개 이상

의종류,특히동물과식물이하나된특성을

다룬장면이상영되고,정체를알수없는생

물이 자랐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한다.

작가는 무엇이든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기

를바란다.그리고어떤새로운것을만드는

데관심이있다.그는경계가허물어지고범

주가유동적인세계를제안한다.

도시 속 인간과 식물의 관계를 다룬 전시

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(ACC)에서 열리고

있다. 다음달 25일까지 복합전시 3,4관에서

진행되는 ACC 기획전 포커스 ‘가이아의도

시’다.

이번 전시는 식물이 인간의 필요와 욕구

에 의해 도시로 이주해 변형되는 현상에 집

중한다.또도시의척박한환경속에서도인

간과 공존하려는 식물의 능동적 의지를 들

여다본다.

한국을비롯한일본,중국,프랑스,시에라

리온등5개국현대미술가11팀이작품 22점

을 선보인다. 회화, 조각, 영상, 인터랙티브

아트,소리예술등매체도다양하다.

김자이 작가의 ‘휴식의 기술 ver. 도시 농

부’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휴식

의소중함을일깨운다.오직인간을위해만

들어진 전시실에서 식물을 키우는 체험으

로관객을초대한다.

식물이 주는 위로와 우주적 에너지를 주

제로작업하는한국작가알베로1987의신작

도 소개된다.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 함께

연대하는식물의모습을담은 ‘동적숲의교

감’과 인간과 식물이 가상세계에서도 공존

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식물을 제작한 AR작

품‘도시의숨결’등을만나볼수있다.

머리는나무,몸은인간형태를하고있는

유이치히라코(일본)작가의 ‘트리맨’은지

구 생태계를 함께 만드는 구성원으로서 인

간이 다양한 존재들과 함께 공존해가야 한

다고이야기한다.

사회 참여적인 성격을 띠는 아이 웨이웨

이(중국)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. 이번 전시

에서는 거대한 나무 뿌리를 주조한 철제 기

념비 조각 ‘뿌리’ 시리즈 중 ‘층’과 ‘궁전’을

선보인다.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닌 인공

적으로 만들어진 이 뿌리들은 전통적인 삶

의 방식이 착취되고 뒤집히는 것을 상징한

다. 진보와 발전에는 사회와 문화의 희생이

따른다는걸보여주는대목이다.

전시 공간은 재활용 가능한 모듈벽체를

활용, 가벽을 최소화해 구성됐으며 보다 다

양한 관객층을 위해 ‘쉬운 글 해설’을 함께

제공한다. /최명진기자

븮공존븡연대븯븣도시속인간·식물,지속가능한미래를꿈꾸다
‘가이아의도시’展…내달25일까지ACC복합전시3·4관

패트리샤피치니니의븮초원븯한가운데븮부츠꽃븯이자리잡고있다.

유이치히라코作븮나무로된나무28븯

아이웨이웨이의븮층븯(왼쪽)과븮궁전븯

5개국현대미술가11팀참여…다양한매체22점선봬

땅의선물을수확하는농부와같이하루하루그림과대면

하며얻은값진성과를선보이는전시가마련됐다.

오는 31일까지 브리티 갤러리카페(서구 대남대로 440)에

서열리는정명숙작가초대전‘田,그림모내기’다.

모내기를하듯자연이주는순리를받아들이며땅과하늘,

물,산과생물의조화를그림속에담아낸작가는이번전시

에서일상과자연을모티브로한 ‘積(쌓을적)’시리즈등대

표작20여점을선보인다.

이번전시는한해를마무리하고새로운해를맞이하는시

기 마련된 것으로, 다양한 시도를 모색한 작가의 작품들을

만나볼수있다.

화순 능주면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작가는 “작업실을 오

가는 길이 큰 원천이 됐다. 계절이 바뀌며 동글동글한 아카

시아잎사귀를지나고꽃들이풍성해지며매실도익어갔다.

복숭아꽃이피고지며모내기를하는들녘은자연의순리를

눈으로, 마음으로 익혀가는 시간이었다”며 “농부들이 그려

낸자연의그림이위대하게느껴졌다.자연과사람이어우러

지고자연이건네주는풍성한삶의자양분을한껏느껴가는

마음은 나에게 ‘그림 모내기’ 연작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

됐다”고밝혔다. /최명진기자

자연이건네주는풍성한감성한폭
정명숙작가초대전‘田,그림모내기’븣오는31일까지브리티갤러리카페

븮여린초록사이사이로파아란하늘이내려앉아있었다븯

전시의의미를되새기고,식물을통해몸과마음의에너지

를얻어갈수있는문화상품이나와눈길을끈다.

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(ACC재단)은 “2023 ACC 기획

전시 포커스 ‘가이아의 도시’와 연계한 문화상품 ‘가이아의

도시씨앗키트’를개발,출시했다”고밝혔다.

ACC기획전시포커스 ‘가이아의도시’전시세부주제에

맞춰씨앗을선정하고이를특색있는상품으로구성했다.

전시1부 ‘가이아의목소리’는도시속자연의모습을탐구

하고인문·사회학적인맥락에서반려식물과정원도시,도시

농부에 대한 작품을 다룬다. 이에 맞춰 ▲꼬마 당근 ▲화분

토마토▲로즈메리▲스위트바질등일상속비교적손쉽게

기르고수확할수있는씨앗들에디자인적인요소를더한상

품을구성했다.

전시 2부 ‘속닥속닥녹색동물’은수동적이고피동적인식

물이아닌새로운환경에능동적으로적응하고생존해가는

식물을조명하는작품들이전시된다.이같은전시내용과연

계해 번식 확률

을 높이고자 낮

의 경쟁을 피해

밤에 꽃을 피우

는 달맞이 꽃을

비롯해 ▲루피

너스 ▲냉이 ▲

레몬밤 등 제각

기 색다른 생존전략을 갖고 있는 씨앗을 선별, 상품으로 출

시했다.

재단과함께 ‘가이아의도시씨앗키트’개발에참여한 ‘씨

드키퍼(seedkeeper)’는씨앗을매개로한다양한방식의제

품과프로그램,전시등을선보이는디자인스튜디오다.

이번 협업을 통해 ‘씨드키퍼’는 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

으로다양한씨앗을제안하고시각적으로돋보일수있는디

자인을제시했다.

‘가이아의 도시 씨앗키트’(사진)는 한 세트당 8천원이며,

ACC문화상품점에서구매할수있다. /최명진기자

븮씨앗븯븣식물븡인간관계를사유하다
ACC재단기획전연계문화상품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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